일본국민께 드리는 글 (번역문) 

소생, 지난 3월부로 동경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한국 출신의 강(姜)이라 합니다. 대학 재학중, 귀국의 혈세로부터 지불된 학비와 장학금의 지원을 받은 자로서, 비록 문장으로나마 감사와 더불어 삼가 우려의 념(念)을 귀국민께 전하고자, 보잘 것 없는 일본어 실력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고 감히 펜을 들었습니다.
확실히 귀국은 약 백여년전, 조국의 황제황후 양폐하의 옥체(玉体)에 위해(危害)를 가한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입니다. 
시절이 흐르고 인걸은 간 데 없건만, 주군(主君)에 대한 충의(忠義)는 이 동양(東洋)에 있어서 각별한 가치에 다름아니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200여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추신구라
'의 의사(義士)들을 기리고 있는 귀국민들이시라면 이해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소생은 은혜(恩)와 원한(怨)은 결코 섞이지 않는 법이라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얻은 학위증명서의 뒷면에는 귀국민의 눈물과 땀이 스며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는 바입니다.
최근 감히 우러러 세상의 일을 살피건대, 한일 양국에 있어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는 시운(時運)을 어지럽히는 폭풍우가 감지됩니다. 
천리(千里)에 이르는 거대한 방죽도 한낱 개미 구멍에 의하여 무너지고야 말고, 거대한 태풍도 미풍에서 비롯되는 이치를 헤아리고자 하는 소생이기는 합니다만, 정론(正論)을 빌어 이 폭풍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역설코자 하는 의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은원(恩怨) 구분의 당위성을 믿는 소생이 감히 진언하고자 하는 바는, 가능한한 자신을 향한 원한을 줄여서 불확실한 장래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저 '새옹(塞翁)
'이 설파한 바 있는 영고성쇠(榮枯盛衰)
를 거듭하는 난세를 살아가는 처세의 요체이며, 이는 국가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대(先代)가 남긴 '음(陰)의 유산'을 함께 상속한 국가간에 있어서, 겸공(謙恭; 겸허함과 공손함)은 혐오(嫌惡)의 농도를 바꾸고, 배려(配慮)는 원한(怨恨)의 밀도를 바꾸는 법입니다. 
그러한데도 군수(君讐)
를 향하여 거세게 부는 역풍을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국내정치용'이라 일축함은 귀국의 크나큰 오산이며, 결코 원한을 없애고 은혜를 늘리는 '대국(大國)의 길'이라 이를 수 없습니다.
물론 군국(軍國)의 명운과 존엄을 건 싸움에 있어 '굴욕'을 수반하는 양보는 지극히 어려운 선택이며, 각자 자국의 외교정책을 신뢰하고 지지함은 일국의 국민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적(民籍)과 군적(軍籍)에 적을 둔 소생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령 전쟁터라 할지라도 선의(善意)에 근거하여 뿌려둔 씨앗은 제 철을 맞이하면 어김없이 싹을 피워 그 전사들마저 감동시키는 법이라 소생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각자 주어진 입장에 충실하면서도, 언젠가 장래에 싹 피울 '배려의 씨앗'을 뿌리는 일마저 귀국민들께서 잊지 않기를 감히 염원하는 바 입니다.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병장
강성운 배상
� 2005년 4월, 타카노(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시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타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주장에 파문이 일자, 한국 정부의 수뇌부가 즉각 강력한 유감을 표명. 이에 대하여 코이즈미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한국정부의 ‘국내정치용’ 멘트로 일축. 이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느낀 필자가 일본 보수우익의 대변지인 산케이 신문에 투고한 문장임. 내부에서는 게재를 둘러싸고 격론이 일었으나 결국 게재에 이르지는 못함.


� 忠臣藏; 주군의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를 한 47명의 사무라이의 행적을 기록한 일본의 최고의 고전 중의 하나


� 塞翁 변방의 늙은이; 새옹지마 고사를 의미함


� panta rhei, 만물은 일정치 않고 유전함.


� 君讐; 임금의 원수





